
옛날에 관리로 나아가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시험이었다. 과

거 시험의 꽃이라는 대과(문과)에서는 성적순으로 갑

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등 모두 33명을 뽑았다. 

그런데 장원 급제라 일컬어지는 갑과 1등은 종6품, 갑

과 2등과 3등은 정7품, 그밖에 을과와 병과의 급제자들

은 정8품, 종9품의 벼슬자리에 올랐다. 그러니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할 수 있

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양반집 자

식들이나 선비들이 과거 급제를 위해 어려서부터 머리

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 30대를 넘기

는 것은 보통이고 50살이 넘어도 합격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과거 시험이 이처럼 어렵고 힘드니까, 부정행위(커

닝)를 저지르는 선비들이 꽤 있었다. 선비의 양심을 버

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커닝을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447년(세종 29년) 3월 16

일에 의정부에서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세종에

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신하들이 벼슬길에 나설 때에 먼저 속임수를 쓰면, 

양심을 저버려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남의 재주를 빌려 답안을 쓰거나 남을 대신

하여 답안을 써 주는 사람, 중간에서 서로 통하게 하는 

사람은 곤장 백 대와 징역 3년의 엄벌에 처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주는 등 부정행위를 돕

는 관리도 똑같이 엄벌에 처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과거 시험장에서 부

정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몰래 책을 들고 들어가 

베껴 쓰는 사람, 옛날 사람이 지은 글을 표절하는 사람,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사람, 예상 답안을 종이에 미

리 적어, 그 종이를 콧구멍이나 붓대 끝에 숨기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대신 답안을 쓰게 하

는 사람, 시험 제목을 가시 울타리 밖에 알려 다른 사람

에게 글을 쓰게 한 뒤, 시험장의 군졸을 매수하여 그 답

안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 아예 집에 가서 답안을 써 오

는 사람, 남의 답안지를 자기 답안지와 맞바꾸는 사람, 

시험관과 짜고 자기 답안지를 시험관이 알아보도록 암

호를 표시하여, 합격자 명단에 끼워 넣게 하는 사람 등

등 선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러자 영조 때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합격을 막

아 보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까지 했다. 합격자 발표 다

음 날 합격자들을 대궐에 불러들여 자기 답안지를 외우

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답안지를 외우지 못하면 남

이 써 준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과거 시험장이 더욱 부정부

패로 얼룩져, 성호 이익 같은 학자는 과거 제도를 폐지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1만 

5,1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던 과거 시험은 848회를 채

우고 1894년 갑오개혁 때 결국 폐지되었다.

한국사 이야기

조선의 과거 시험, 커닝의 천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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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과거 급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
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러

지는 식년시와 부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 있었다. 

부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은 국왕이 성균관의 문묘

에 참배하고 실시한 알성시,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치러지는 증광시, 나라에 작은 경사가 있을 때 치러지

는 별시 등이 있었다.

이처럼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하면 전국에서 수

천, 수만 명의 선비들이 서울로 모여들었다. 보통 5세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30-35세쯤 되어야 과거에 급

제했다고 하니,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른다. 

율곡 이이 같은 사람은 첫 시험에서 20대 초반에 거뜬

히 합격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낙방한 끝

에 겨우 합격했다.

조선 시대 과거 급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

람은 고종 때 사람인 박문규다. 그는 1887년(고종 24

년) 개성 별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83세였다. 젊어서부터 과거 시험을 보아 수없이 

낙방한 끝에 합격의 영광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

웠겠는가? 고종도 그의 급제에 깜짝 놀라며 특별히 정

3품 당상관인 병조참의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평

생 과거 공부에 온힘을 쏟은 탓인지, 다음 해에 가선대

부, 용양위호군에 오른 뒤 세상을 뜨고 말았다.

게시판

ICMR-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erials and 
Reliability)

기간 : 2019. 11. 27.(수)~29.(금)
장소 :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주관 : 신뢰성부문

조직위원장 : 전인수 교수(전남대) 

ACSMO2020(Asian Congress of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2020)

기간 : 2020. 5. 24.(일)~28.(목)
장소 : 그랜드힐튼서울호텔

주최 : ASSMO, KSDO

APCFS2020(Asia-Pacific Conference on Fracture and Strength 2020)

기간 : 2020. 11. 3.(화)~7.(토)
장소 :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주관 : 재료 및 파괴부문

조직위원장 : 장윤석 교수(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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